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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가 대체의학을 한 40년 했는데 대체의학으로 하는 것은 약한 병일 때 하는 것입니다. 큰병이 올 것을 미리 

막을 때, 작은 병일 때 하는 것이고 큰 병은 대체의학으로 못합니다. 

하나님이 의학을 주셨으니까 보다 큰 병은 병원에서 치료해야 합니다. 대체의학은 개인이 가정에서 할 수 있

는 것이고 병원가기 무서우니까 대체의학을 사용하는데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. 칼을 댈 때는 칼로 대고, 손

톱으로 긁을 때는 손톱으로 긁어야 됩니다. 그런 단계를 보면서 진행해야 하는데 그런 연구를 안 합니다. 사

람이 몇일만 얼굴에 화장을 안 하고 신경을 안 쓰면 바로 거칠어집니다. 그와 같이 의학도 신경 안 쓰면 바로 

문제가 생깁니다.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모릅니다. 운동해주면 금방 체질적으로 내려갑니다. 운동 한 10분 

했는데도 바로 효과가 있습니다. 그만큼 신경 쓰면 다릅니다. 늘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. 

아픈 사람들 위해 기도해주고 있습니다. 나는 기도해줄 때 그럭저럭 기도 안 합니다. 새벽3시부터 이름 적어 

놓고 합니다. 

나의 입을 통해서 말씀이 나가니까 잘 들어야 합니다. 

아픈 사람들 걱정하지 마십시오. 어떤 회원은 암이 2기가 넘어 이미 포기했는데 내가 전화했습니다. ‘내가 너 

병 하나 못 고치면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고 가겠느냐? 그까짓것 정성 가지고 고치면 되는데. 내가 하

면 된다.’ 했습니다. 그 후에 물어봤더니 그 회원이 아직도 잘 살아있다고 들었습니다. 그런데 아플 때는 그렇

게 열심히 쫓아다니더니  교회를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. 사람이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 후 내가 다시 나오라

고 해서 지금은 나온다고 합니다. 누구든지 그렇습니다. 조금 편하면 드러누워 잠자고 또 편안하면 놀러가고 

그럽니다. 군대에 있으면 놀러 안 가고 잠 안잡니다. 기도합니다.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. 조금 추우면 달달 떨

면서 춥다고 그러고 더우면 그냥 못 참고 덥다고 하고 이런 정신 사고들을 다 고쳐야 합니다. 내가 기도해주

고 있으니 열심히 하십시오. 

내가 여러분 본인들 보다 내가 더 많이 압니다. 알기 때문에 기도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. 본인 보다 잘 모르

면 기도해준다 소리 못합니다. 본인만큼 해서는 안 됩니다. 생명을 바치면서 해야 낫습니다. 이번에 아토피 나

은 서울 대 학생 간증 듣지 않았습니까? 내가 계속 기도해 줬었습니다. 이번에 너 아토피 다 나았지? 하니까 

어떻게 아셨냐며 놀랐습니다. 나는 압니다.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으니까 아는 것입니다. 본인도 아닌데 

본인 보다 더 더 열심히 3만 번이나 기도해준 것입니다. 하나님께 3만 번 이상 기도했는데 안 낫게 해주면 하

나님 뜻이라고 생각하십시오. 그러나 낫는 것이 뜻이라고 했으니 나은 것입니다. 

섭리의 젊은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. 너무 아깝습니다. 나이 먹으면 병이 올 수도 있지만 젊었을 

때 아픈 것은 본인들이 관리를 좀 잘 못한 것입니다. 체질적으로 옵니다. 아프면 하던 일을 놓고 건강을 위해

서 기도하십시오.  내가 지금 섭리에 아토피 환자를 위해 집중기도를 하고 있습니다. 한 가지 약을 내가 찾아

냈습니다. 이 약을 쓰면 아토피가 거의 다 낫는다고 했습니다. 내가 직접 발라봤는데 거의 다 나았습니다. 1주

일 만에 다 나아버렸습니다.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정신 꺽이지 말고 열심히 하도록 하십시오. 

해외선교는 본국에 있는 회원들 중심해서 하고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으면 조정해주고 하면 됩니다. ‘그 나라

는 그 나라 사람이 해야됩니다.’ 

그 나라 체질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. 영국 사람들이 미국인들 선교할 때 제일 처음 에는 잡고 하다가 

전부 넘겨주고 코치하다가 지금은 미국인들이 하라고 코치도 안합니다. 이런 것이 큰 일 하는 것입니다. 

영국도 이제 잘 될 것입니다. 내가 처음 선교하러 갔을 때 진짜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. 옥스퍼드 근방에서 

많이 했었습니다. 신입생들 한 사람, 한 사람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. 그 때 영국에 갔을 때  한 여자가 열심히 

따르겠다고 하는데 겁이 났습니다. 나는 여자가 막 쫓아다니면 늘 의식이 됩니다. 그 회원을 잡았어야 했는데 

못 잡았습니다. 그랬더니 5년 동안 선교가 늦어졌습니다. 그 회원이 내가 수고한 대가였는데 몰랐었습니다. 목

숨 걸고 쫓아다니면서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 회원을 몰라봤습니다. 그 회원을 선교사를 시켰어야 했는데 4~5

년 후에나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. 수고한 대가가 바로 왔는데 잘 몰랐습니다. 그때 일본회원들 데리고 와서 

한 달 동안 선교를 했는데 한 명이 늘 따라다녔고 그 회원을 겁난다,무섭다 하면서 의식하느라 전도를 안 했

습니다.  그렇게 뜻이 있어서 바짝 들어왔던건데 전도를 안 했습니다. 



말씀 전할 때 조그마한 무지개가 떴었습니다.  내가 짊어질 수 있는 조그마하고 예쁘장한 무지개 하나가 딱 

떴었습니다. 그래서 다시 전도가 잘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. 열심히 하면 잘 될 것입니다. 

내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열심히 씨 뿌리고 계십니다. 

성경에 ‘네게 전부 그냥 주리라. 값없이 준다.’ 하셨는데 왜 값없이 준다고 하셨냐, 성경 잘 못 쓰신 거 아니냐 

했습니다. 왜냐하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는 공짜로 안주시니 내가 맨날 기도하고 애쓰고 몸부림쳐

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. 

다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“그것이 아니다.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은 내가 주려고 하는 것을 받으려는 그릇

이다, 그러니 그릇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? 도자기 그릇 만들어 가지고 오라. 그러면 내가 뭘 담아줄게. 도

자기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서 값을 다 줬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다. 그것은 네가 받기위한 그릇을 

장만하는데 들어간 것이다. 내가 구원의 값을 받으려면 내가 99%할인 해줘도 너희들은 1%도 못 낸다. 수천

억이 아니다. 수백억조인데 낼 수 있겠냐?” 하셨습니다. 너무 뜨끔했습니다. ‘인간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값

으로 생각하지 말라.’ 나이가 60이 넘었고 성경도 50년 동안 읽었는데 몰랐다고 너무 챙피해죽겠다고 하니 너

가 모르면 다른 사람도 모르니 빨리 빨리 가르쳐주라고 하셨습니다. 

월명동에 가을이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 초소에 있는 사람들 잘 하고 무조건 막지 마십시오. 시골서 일하다

가 한 번 가보겠다고 왔는데 막으면 기분이 참 나쁜  입니다. 잘 오셨다고 잘 안내도 해주고 잘 쉬었다 가라

고 하고 담배 같은 것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니 조심해 달라하면서 남의 집 정원에서 피는 것과 똑

같다고 하고 성전같이 쓰는 곳이니까 교회 안에서는 담배 안 피우지 않냐고 하면서 술과 담배가 금지되어있다

고 잘 설명해주도록 하십시오. 

목회 할 때 여러 사람을 잘 써주고 애들이 힘들어해도 야물대도 잘 대해주십시오. 

 

마25/31-46(핵심성구마25/40,45)“지극히 작은 자에게 해준것이 주님께 해준것이다”


